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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복지에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문제다 

 

뉴스워크, 허핑턴포스트, 살롱 등 좌파 언론들은 내가 최근 ‘폭스앤프렌즈’에 출연해 식품

구입권(저소득층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농무부 규정에 

대해 논의하자 가짜 뉴스 공세에 나섰다. 

 

불행한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혹은 나와 같은 우파 지식인의 언행을 왜곡하고 거

짓말을 일삼는, 이제는 너무 뻔하고 진부해진 좌파들의 잘못된 정보 전달은 국익에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이다. 

 

자유의 원동력은 정보다. 시민들이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들은 정치적 동기를 지닌 

미디어에 의해 추진되는 의제에 예속되어 버린다. 

 

허핑턴포스트의 헤드라인은 “폭스앤프렌즈의 한 패널은 식품구입권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일은 하지도 않고 포르노를 본다”라고 장식했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무정한” 발언에 격분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메

일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좌파 매체들이 선전한 것처럼 주장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

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문제들에 대해 내

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모르게 됐다. 

 

첫째, 식품구입권 프로그램은 엄청난 비효율성을 동반한다. 우리의 가장 큰 연방 복지 프

로그램 중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연간 65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초래한다. 그리고 둘



째, 우리는 수백만 명의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농무부로부터 제안된 규정은, 식품구입권을 받기 위한 자격을 더 완화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불우한 사람들과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나는 폭스

앤프렌즈 인터뷰에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 자체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신체 건강하고, 일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남성이다.” 

 

농무부 규정에는 “18-49세 사이에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령, 장애인, 임산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자격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대략 77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는 현재 식품구입

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4천만 명의 사람들 중 2%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면 연간 12억 달러의 지출을 절약하고, 77만 5천명의 생산적인 시

민을 노동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700만-900만 명의 식품구입권 수급자는 무소득으로 신고한다

고 한다.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국내 노동 연령 25-55세의 국가적 위기

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 1965년 에버슈타트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황금연령 남성의 노동 

참여율은 96.7%로 나타났다. 현재는 89%다. 1965년에 비해 약 8% 하락한 오늘날 25-55

세의 남성들만이 일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에버스타트는 “직장 생활의 전성기인 25-55세 연령에 속하는 7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그는 노동인구에서 제외된 이 수백만 명의 남성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가족의 부재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미혼이거나 아이가 있어도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매년 실업자보다 TV와 영화 시청시간이 800시간, 직장남성에 비해 1,200시간, 직

장여성에 비해 1,400시간 더 길었으며, 직장남성 8%만이 불법 마약 사용을 인정한 데 

비해, 31%가 불법 마약 사용을 인정했다. 

 

우리는 국가에 엄청난 도덕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좌파 언론은 관심 없다. 그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히 포

르노를 시청하고 있다고 떠벌리는 방송을 더 좋아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9/01/09/the-problem-isnt-the-poor-its-young-men-

on-welfare-who-could-be-working/ 


